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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14년 9월 1일 일본에서 인도-일본 정상회담이 개최된데 이어 9월 6일~8일에는 

일본 아베총리가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를 순차적으로 방문, 상호 경제 및 외교협력을 

강화하기로 함.

- 일본은 2014년 9월 1일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 시 인도 인프라건설 부문에 향후 5년 간 약 3조 

5,000억 엔(약 24조 원)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, 이밖에 해상안보협력 및 일본기업 진출 지

원 등을 강화하기로 함.

- 이후 9월 5일 일본 아베 총리는 방글라데시를 방문, 인프라건설 부문에 향후 5년 간 약 

6,000억 엔(5조 8,000억 원)을 지원하기로 했으며, 2015년에는 양국 외교차관급회의를 개

최하기로 합의함.

- 또한 7일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해상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고 해군공동훈련을 검토하기로 

했으며, 일본의 연안경비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함.

◦ 이밖에 지상파디지털방송 인프라 부문에 137억 엔(약 1,300억 원)을 제공하기로 함.

표 1. 최근 일본의 對남아시아 협력 주요 내용

구분 방문국가 방문일 주요협력내용

일본의 

방문

방글라데시 2014. 9. 5.
- 약 6,000억 엔(약 5조 8,000억 원) 지원(향후 5년)

- 외교차관급회담 개최 합의(2015년)

스리랑카 2014. 9. 7.

- 해상안보 협의체 신설, 해군공동훈련 검토, 연안경비선 제공 등

- 인프라건설 및 디지털방송사업, 농업, 인적자원 협력 등

 · 지상디지털방송 인프라 부문 137억 엔(약 1,300억 원) 지원

인도의 

방문
일본 2014. 9. 1.

- 약 3조 5,000억 엔(약 24조 원) 지원(향후 5년)

- 일본 기업 진출 지원

- 일·인 해군 합동 해상훈련 정례화

자료: 언론자료 종합

■ 최근 일본의 對남아시아 협력강화 움직임은 남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

견제하고 자국의 해상안보와 경제적,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.

-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 등 주요 거점 항구를 확보한 것은 물론 인도와의 

관계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어 일본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.1)



◦ 아베 총리의 이번 남아시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지 4일 만에 

이뤄진 것이며, 일본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은 14년, 스리랑카 방문은 24년 만임.

- 최근 일본의 對남아시아 협력강화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다이

아몬드2) 구축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존재3)

그림 1.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일본의 안보다이아몬드 구상

자료: 구글맵을 바탕으로 작성

■ 한편 최근 중국 역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

역내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

- 중국 시진핑 주석은 9월 14일~19일 일정으로 몰디브, 스리랑카, 인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

여 대규모 투자 등을 약속함.

◦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스리랑카 콜롬보항구 개발에 약 1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

합의하고 1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함.

◦ 한편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을 우려하는 인도에 대해 산업단지 및 고속철도 건설 

1) 중국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의 항구 건설을 지원
함. 이에 일본, 인도, 미국 등은 중국의 남아시아주변 항구 개발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
있음.

2) 안보다이아몬드란 2012년 아베 총리가 제안한 해양안보 구상으로 인도양에서 태평양 까지 안전한 해
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일본, 미국, 호주, 인도가 협력하고 중국의 해상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
한 내용임.

3) http://www.risingpowersinitiative.org/policy-alert-india-japan-new-strategic-partnership-pro
mpts-reactions-from-asian-powers/



투자 등을 약속하는 등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.


